
선박평형수 처리기술 개발방향

최원진*․†전승환

*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, †한국해양대학교 교수

요 약 : 2004년 체결된 평형수관리협약은 2016년 9월 비준되어 2017년 발효 예정이었다. 그러나 발효 직전, 물리적으로 모든 선박에 평형

수 처리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2년 유예되었다. 따라서 수만 척의 선박은 2024년까지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며, 해

당 시장의 규모는 약 4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현재 평형수 처리장치는 IMO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

만 있을 뿐 USCG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어 평형수 처리시장을 선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SCG 성능기준을 만

족하는 평형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하여 IMO와 USCG 성능기준의 차이를 비교하고,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국내 및 세

계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 및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한 평형수 처리장치 개발방향을 제시한다.

핵심용어 : 평형수관리협약, UV LED, 광촉매, 이산화티타늄, 세라믹 멤브레인

†교신저자 : 종신회원, korjun@kmou.ac.kr
* 정회원, woonjinchoi@gmail.com

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

5월 24일(목)~25일(금) | 제주 국제컨벤션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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